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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부산에 있는 UN군 공동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하여 참전한 국가들 증 전투지원을 한 국가는 16개 국가, 즉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더란드, 뉴질랜ㄷ,. 남아공, 콜럼비아, 그리스,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그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 국기는 총 5 개 국가, 즉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스웨덴이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한국이 함께 살고 있는 지구촌의 일원이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자국의 군인들을 파견하여 한국을 보호했습니다. 이런 고마운 나라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들의 도움과 희생에 감사합니다. 미국은 50,000 명이 넘는 사상자와 행방불명의 군인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부산의 UN군 공동 묘지에는 총 2,300명의 UN 군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UN군 공동묘지는 세계에서 유일한 UN군 묘지라고 합니다.


이 묘지에 가장 많은 전사자들을 안장한 나라는 영국으로써 총 885기의 묘지가 있습니다. 영국 다음으로 많은 전사자를 안장한 나라는 터키로써 462기, 캐나다가 378기, 그리고 호주가 281기 입니다. 총 2,300 기의 묘지 중에 미국은 36 명의 전사자를 안장했습니다. 이 중에는 무명 용사가 4기 비 전투요원이 11 기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전사자를 가장 많이 낸 미국은 36 기뿐인데 영국 전사자 중애는 885 기라는 점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영국 군인의 수는 1079 명이었으므로 그 중 82%의 영국 전사자가 UN 공동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전사자들의 시체를 그들의 본국으로 모셔와서 자국의 국군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영국만은 자국 군인들을 전사한 나라에 안장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민들의 정신과 전통은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가능한 곳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왜 영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고 넓은 속국을 갖고 있었는지 그 정신적 배경을 알만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표어가 생겼던 것입니다.


영국 다음으로 462구의 전사자를 부산의 UN 공동묘지에 안장한 터키는 한국 전쟁에서 741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62%를 한국의 UN묘지애 안장했습니다. 저는 수 많은 유학생들을 대학원에서 만납니다. 터키에서 온 유학생은 남다릅니다. 터키 학생들은 유난히도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친밀간을 느낍니다. 그들의 동포가 상당 수 한국 전쟁 중에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나 기업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 모릅니다만  한국 전쟁에 파병을 한 국가의 학생들에게 한국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        
